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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래픽 2019년 매출액 797억 원, “전년比 95.9%↑” 

▶ 글로벌 프로젝트 본격화로 해외 매출 비중 확대… 2018년 8.1%→2019년 13.5% 

▶ 2020년, 북남미·동남아 등 해외 진출 다각화해 글로벌 교통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 

 

<2020-02-24>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234300, 대표이사 문찬종)은 24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2019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97억 원, 영업손실 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

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95.9%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적자폭이 축소됐다. 특히 4분기엔 매출액 797억 원을 거둬 분

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발주가 지연됐던 다수의 도로 프로젝트가 4분기에 완료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또 글로벌 프로젝트 본격

화에 따라 해외 매출 비중이 2018년 8.1%에서 2019년 13.5%로 확대되며 외형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에스트래픽은 글로벌 교통 인프라 시장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해외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8

년에 이어 지난해 2월 아제르바이잔 M1 고속도로 요금수납 시스템 공급 사업을 수주했고, 4월 콜롬비아 메데

진 ITS 구축 사업, 6월 미국 워싱턴 DC 역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잇달아 따냈다. 

 

특히 워싱턴 DC 역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국 정부기관 대상 시스템 수출 계약이

다. 계약 금액은 459억 원, 옵션에 따라 최대 1,200억 원 규모로 확대 가능하며, 2019년 4분기 첫 매출이 발생

해 올해부터 매출 실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트래픽 관계자는 “국내 No.1 교통 솔루션 사업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북미, 남미, 동남아 등 글로벌 시

장을 활발하게 공략 중”이라며 “기진출 지역을 거점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글로벌 교통 솔루션 기업으

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